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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demonstrate the effects of visiting cognitive activities using brain training on cognition,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and depression among elderly participants residing in community living in Gwangmyeong city. 

Methods : Over a 14-month period (October 2022 to December 2023), four brain training instructors visited the homes of older 
adults and conducted the intervention using a brain training kit. The participants included 32 elderly individuals aged 65 years and 
older, who were living in Gwangmyeong city. The assessments were conducted by an occupational therapist, a nurse and a social 
worker at the Gwangmyeong dementia relief center. These assessments included the following the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 (SMCQ), short geriatric depression scale-Korean (SGDS-K), a 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 (CIST),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Korean (CERAD-K).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 
20―30 points, B: 10―19 points, C: 1―9 points) based on the CIST score.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wilcoxon 
signed-rank test were performed using SPSS 24.0, and the statistical level was at a=.05.

Results : The results of the intervention showed that the SMCQ score of group A improved significantly (p<.05), the CIST score 
of group B also improved significantly (p<.05). However, the SGDS-K score of group C improved, but did not demonstrate 
statistical significance (p=.080). 

Conclusion : The visiting cognitive activities using brain training produced significant effects on cognition, depression, and 
subjective memory disorders, depending on the cognitive level of the elderly participants.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demonstrate the effects according to cognitive level in various aspects with more elderly people.

Key Words : brain training, cognition, depression, elderly living in community,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vis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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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만 65세 이상) 인구 비

율은 18.4 %이며 이들 중 약 10.4 %는 치매를 앓고 있다

(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2023b). 점차 치매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비용과 돌봄에 대한 부담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편안한 노후보장을 위하여 치매 

중증도를 완화하는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그 일환으

로 시행하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는 노인의 가정으로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Woo & Kim, 2019).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형 인지활동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를 살펴보면, Kim(2020)이 태블릿 PC형 전산화 인

지재활 프로그램을 20명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인지와 우울증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

였고, Hong(2017)은 치매노인 34명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회상 인지활동을 제공한 결과, 우울감과 인지기능이 향

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문형 인지활동의 타당성 및 중재 효과에 대한 연

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Jung & Seo, 2017). 또한 

Han(2020)은 커뮤니티케어 정책 내에서 방문형 인지활

동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타당도 높은 프로

그램이 개발되어, 인지활동 서비스 제공자의 기관별 또

는 개인별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치매노인은 기억감퇴, 인지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장

애, 행동장애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특히 기억감퇴를 

포함한 인지장애는 치매노인의 주 증상이며 우울증은 

이러한 인지 저하를 더욱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인지와 

우울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치매 

증상을 완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약물적 방법으로는 

인지훈련이 가장 일반적인 중재방법이다. 인지훈련 중재

는 기억력, 주의력, 실행 기능과 같은 특정 인지 영역을 

자극하는 구조화된 활동을 통해, 인지기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ark, 2009). 다양한 맞춤형 

인지 자극은 치매 환자가 인지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기

능적 능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Mowszowski 등, 

2016). 
치매 환자가 의미 있는 경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단

순한 지필식 인지훈련이 아닌 고유감각, 촉각, 시각 등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감각자

극은 대상자가 고유감각,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감

각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다양한 인지

요소를 촉진하며, 대상자 중심으로 자극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Niederstrasser 등, 2016). 그러나, 기존의 전

산화 인지재활이나 다감각자극은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

고, 다감각자극은 교육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실시하

여야 한다(Pinto 등, 2020). 따라서, 방문형 인지활동 서비

스 인력이 다감각활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지

역사회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간소화된 다감각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에 ㈜대교뉴이프에서는 2022년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의 자문을 받아 브레인 트레이닝 키트라는 방문형 인지

활동 컨텐츠를 개발하였다. 브레인 트레이닝 키트는 단

순히 지필방식이 아니라 정육면체 블록, 손 컬링, 컬러칩 

패턴, 윷놀이 미션, 컬러 컵, 퍼즐, 칠교, 젠가 등 입체적

인 교구가 다수 포함되어 고유감각, 촉각, 시각 등 다양

한 감각을 자극하여, 주의력,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 언
어기능 등 다양한 인지요소를 활용하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특별한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없으며 특정한 인지

요소를 개인의 인지수준과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주의력 활동에서는 색상 

구별하기, 문자 구별하기, 모양 구별하기, 단어 찾기, 화
살표 따라가기, 동시 쓰기 중에서 등급화와 과제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Daekyo Newif, 2022). 
브레인 트레이닝 키트와 같은 인지훈련 중재의 효과

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단검사 및 증상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CERAD-K, 서울신경심리평가 등의 신경

심리기능검사는 주의력, 기억력, 언어기능, 집행기능, 시
공간능력 등의 인지기능 평가를 통하여 뇌 기능을 평가

하고 분석하며, 이를 통하여 기억장애, 경도인지장애, 치
매 등의 임상 진단을 내릴 수 있으며, 인지훈련의 중재 

전·후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Kwak 등, 
2022).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에서 나타나는 증상에는 

인지장애, 기억 장애, 행동장애, 정신장애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한 평가방법에는 임상치매척도(clinical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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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ng; CDR), 전반적퇴화척도(global deterioration scale) 
등의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 기억감퇴 설문(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 등의 주관적인 평가가 

있다(Han 등, 2018).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은 중추 신경

계의 활동이 감소하여 인지장애가 발생하고, 사회적 고

립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일상

생활수행도 저하는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자존

감을 저하시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Cipriani 등, 
2020). 기존의 다수 연구에서도 지역사회에서 치매 노인

의 인지와 우울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지훈련 프로그

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Lee 등, 2020). 따라서, 지역

사회에서 노인에게 실시한 브레인 트레이닝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인지와 우울감에 대한 평가가 반드

시 필요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노인 등의 인지

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브레인 트레이닝 키트가 인지, 주
관적 기억감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

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기간 및 대상 

연구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4개월

이었다. 대상자 선정은 광명시 치매안심센터에서 게시판

공고 및 대면홍보를 통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공고 내용은 인지강화 방문학습의 목적, 대
상, 기간, 소요시간 등이었다. 신청한 대상자 및 가족에

게는  연구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내용에 자발

적인 참여 의사를 확인 후 서면 동의를 받았다. 
연구기간동안 참여에 동의한 총 인원은 67명이었다. 

이들 중 중도탈락한 인원과 참여기간이 10개월 미만인 

인원을 제외하고, 32명이 최종 선정되었다. 구체적인 기

준은 다음과 같다. 
1) 광명시 보건소에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

2)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 진단을 받은자

3)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제한이 없는 자

4)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동의한 자  

2. 연구 절차   

1) 브레인 트레이닝

브레인 트레이닝 키트는 ㈜대교뉴이프에서 개발한 인

지활동 키트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

기웅 교수의 자기 주도형 기억증진 학습법을 활용한 기

억 관련 인지기능의 유지․강화 훈련을 포함되어 있으며,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자문과 편집과정을 통해 전문적

이고 실질적인 콘텐츠로 구성되었다. 개인의 인지 상태 

및 학습 성향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브레인 트레이닝 

키트는 인지훈련 24권 및 정서안정 24권으로 총 48권의 

교재, 12종의 교구, 12종의 학습가이드가 포함되어 있다

(Daekyo Newif, 2022)(Fig 1).

Fig 1. Brain training kit  

2) 중재 절차  

대상자들은 각각 평균 13.29±1.55개월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초기 평가와 사후 평가는 신경심리검사 전

문교육을 수료한 광명시 치매안심센터 소속 작업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수행하였다. 대상자의 중재는 본 

연구에서는 방문인지 교육경력이 17.60±6.87년인 4명의 

브레인 트레이닝 지도사가 실시하였다. 브레인 트레이닝 

지도사란 자기주도형 기억증진학습 이론과 경험기반 맞

춤형 교수설계를 바탕으로, 시니어 대상자의 두뇌훈련, 
회상훈련, 정서안정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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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23). 브레인 트레이닝 지도사는 수업지도안을 

충분히 숙지한 후 주 1회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30
분 동안 중재를 실시하였다. 중재 회기에는 지도사의 도

움이 필요한 핵심 활동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남은 워크

북 활동들은 매일 자습과제를 제공하였다. 다음 회기에

서는 과제를 검사하고, 미성취 활동에 대해서 보충학습

을 제공하였다. 중재는 브레인 트레이닝 키트 1~12호를 

순차적으로 시행하였고, 활동 실시 후 대상자의 난이도

와 흥미도를 관찰하여 프로그램일지에 기록하였다. 
중재를 실행한 브레인 트레이닝 지도사들은 노인의 

심신변화, 치매 증상, 학습관리 전략, 라포형성 및 스킬, 
인지 영역, 신체 영역, 수 영역, 언어 영역, 만들기 영역 

등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2급 자격을 취득하였다. 또한 2022년 9월 및 2023년 

1월에 광명시 치매안심센터 소속 작업치료사와 ㈜대교

뉴이프 콘텐츠 개발 연구팀으로부터 치매 파트너 교육, 
브레인 트레이닝 활용법, 개인별 면담으로 구성된 6시간

의 추가교육을 이수하였다.
 

3. 측정 도구  

1) 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 (CIST) 

CIST는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로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간략히 평가하여 인지저하를 쉽게 발견하고 항목의 현

실성 및 신뢰도를 높인 검사도구이다. 지남력, 기억력, 
주의력, 언어기능, 시공간 기능, 집행기능을 살펴보기 위

한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라쉬분석을 통해 모든 항

목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Nam 등, 2023). 연구자

는 Hwang 등(2022)의 연구를 참고하여 A군(CIST 20~30
점, CDR 0~0.5점, 치매아님~치매의심), B군(CIST 10~19
점, CDR 1점, 경도치매), C군(CIST 1~9점, CDR 2~3점, 
중등도~심한치매)으로 분류하였다.

2) Korean version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CERAD-K) 

CERAD-K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이 깊은 인지 영

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검사시간이 다른 임상심리 평

가보다 짧고 용이하다. 미국 16개 주요 알츠하이머병 연

구센터 연구자들이 개발하였고, 한국판은 1995년부터 12
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개발하였다. 평가항목은 언어

유창성, 보스턴이름대기검사, MMSE-KC, 단어목록기억 

및 회상하기, 구성 실행 및 회상, 길 만들기 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도구의 검사자간 신뢰도는 r=.97이었

다(Woo 등, 2017). 

3)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 (SMCQ) 

Youn 등(2003)이 고안하였고 주관적으로 기억감퇴를 

평가하는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적인 기억감퇴

를 자가 평정형으로 기입하는 설문지이다. MMSE와의 

동시타당도는 r=-.32이고, GDS와의 동시타당도는 r=.49
이었다. 내적 일관성 Cronbach’s α=.86, 검사-재검사 신

뢰도 r=.83이었다(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2023a).  

4) Short geriatric depression scale-Korean (SGDS-K)  

Yesavage 등(1982)이 노인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

해 개발한 도구를 Cho 등(1999)이 한국어로 재개발하여 

표준화한 도구이다. 피검자가 ‘최근 일주일 동안의 기분’
에 대해 ‘예/아니오’로 응답하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큰 것으로 보며 8점 이

상은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94이었다.

4. 자료 분석 

대상자의 자료는 CIST 사전점수 기준으로 A군(20~30
점), B군(10~19점), C군(1~9점) 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4.0(SPSS, Inc., Chicago, IL)을 활용하

였고, 유의수준 α=.05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평가도구별 점수는 빈도분석, 평균±표준편차 등 기술

통계를 실시하고, 각 군별 CERAD-K, CIST, SMCQ, 
SGDS-K의 사전·사후점수 비교는 Shapiro-Wilk test로 정

규성 여부를 확인한 후,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

하였다.

Ⅲ.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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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전체의 성별은 남성 8명, 여성 24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77.16±6.13세였다. CIST 점수 기준으로 분

류한 A, B, C 군의 성별은 각각 A군(n=9)은 남자 3명, 여
자 6명, B군(n=15)은 남자 5명, 여자 10명, C군(n=8)은 남

자 0명, 여자 8명이었다. 나이는 A군(n=9)은 60대 3명, 
70대 6명, 80대 0명, B군(n=15)은 60대 6명, 70대 9명, 80
대 1명, C군(n=8)은 60대 0명, 70대 4명, 80대 7명이었다

(Table 1). 

Variables
Group

A B C

Gender
Male (n= 8) 3 5 0

Female (n= 24) 6 10 8

Age
65~69 (n= 5) 3 2 0
70~79 (n= 15) 6 9 1
80~89 (n= 11) 0 4 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32)

2. 평가도구별 사전/사후 점수 비교      

네 가지 측정 변수는 중재 전 CIST 점수를 기준으로 

A군(20~30점), B군(10~19점), C군(1~9점)으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A군과 C군은 중재 전/후 CIST점수에서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B군은 중재 후 인지

기능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CERAD-K에

서는 A, B, C군 모두 중재 전/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SGDS-K에서 A, B, C군 모두 중재 

전/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5), C군에서 우울감 

점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SMCQ에서 B군과 

C군은 중재 전/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나, A군은 중재 후 주관적 기억감퇴점수가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p<.05)(Table 2).  

Assessment Group Pre-test Post-test Z p

CIST 
A (n= 9) 23.44±2.74 22.56±5.55 -.48 .634
B (n= 15) 15.47±2.33 18.67±6.01 -2.25 .025
C (n= 8) 7.00±1.69 8.63±5.48 -.94 .345

CERAD-K
A (n= 9) 58.22±9.32 58.78±18.34 -.11 .917
B (n= 15) 42.87±14.99 47.47±14.55 -1.02 .306
C (n= 8) 27.25±10.18 23.50±16.10 -.68 .499

SGDS-K
A (n= 9) 3.89±4.23 4.11±3.30 -.18 .858
B (n= 15) 5.40±2.97 5.06±4.77 -.49 .623
C (n= 8) 8.25±3.15 5.38±4.69 -1.75 .080

SMCQ
A (n= 9) 7.33±10.36 2.56±2.70 -2.03 .042
B (n= 15) 6.73±3.65 6.60±4.95 -.71 .476
C (n= 8) 7.00±4.66 7.50±4.93 -.41 .686

values are mean±SD, CIST; 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 CERAD-K; Korean version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SGDS-K; short geriatric depression scale-Korean, SMCQ;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

Table 2. Comparison of pre/post-scores by assessment tools for three groups (n=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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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경도인지장애,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 32명
을 대상으로 브레인 트레이닝 키트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문형 인지활동을 실시하였고, 인지, 주관적 기억감퇴,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인지는 선별을 위

한 CIST와 종합적인 인지기능 평가를 위한 CERAD-K를 

사용하여 평가하였고, 주관적 기억감퇴는 SMCQ, 우울

감은 SGDS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브레인 트레이닝 키

트 프로그램은 입체적인 유형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인지수준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장점을 살리

기 위해서는 초기 평가를 통한 대상자의 수준별 분류가 

필수적일 것이다. 따라서 경도인지장애, 치매 진단을 받

은 대상자들은 인지수준에 따라 브레인 트레이닝 키트 

중재에 다르게 반응할 것으로 가정하여 CIST 사전 점수

에 따라 군을 나누었다. CIST는 준거타당도가 충분하며 

판별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2023a) CIST의 점수에 따라 대상자를 A(20~30
점), B(10~19점), C(1~9점) 군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 결과 경도 치매에 해당하는 B군만 CIST 점수

가 향상되었는데, 이는 브레인 트레이닝이 경도인지장애

(A군) 또는 중등도 치매(C군)보다는 경도 치매환자의 인

지기능 향상에 보다 효과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

다(Hwang 등, 2022). CERAD-K 결과를 살펴보면, 세 군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향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
지만 군 별 점수를 살펴보면 A군은 사전과 사후 평가의 

점수 차이가 거의 없고, C군은 점수가 낮아졌으나, B군

은 점수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ERAD-K 점수

는 A, B, C 군 모두 사전/사후 검사에서 결측치 또는 0점
을 받은 세부항목이 많았기 때문에(바닥효과), 유의한 변

화를 관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초기평가 점수 차이에 따른 인지기능 향상을 분석할 수 

있었으나, 추후 더 많은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 수준에 

따른 브레인 트레이닝 키트 프로그램의 효과를 추가적

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CIST 점수가 10점 미만이었던 C군은 우울감이 완화되

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치매노인은 인지장애뿐만 아니라 우울감으로 인해 

의사소통 기술과 행동의 자발성이 감소되고 정서적인 

무관심이 심화된다. 또한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한 노인 

환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하며(Kim & 
Kim, 2014), 우울증은 치매 노인의 인지저하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인지가 가장 낮았던 C군의 SGDS 
점수가 사전평가 8.25점에서 사후평가 5.38점으로 감소

하였다. 이는 대상자들이 약 14개월 동안 우울감이 더 

악화되었을 수 있지만, 중재 후 일부 대상자들의 우울감

이 완화되었다는 긍정적인 효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
브레인 트레이닝 키트 프로그램은 CIST 20~30점인 A

군의 주관적 기억감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주관적 기억감퇴는 객관적 기억력 검사에서 수

행이 정상 범주이나 자신의 기억력이 저하되었다고 주

관적으로 호소하는 상태를 말한다(Kim, 2012). 주관적 

기억감퇴는 치매의 초기 지표가 될 수 있고(Jessen 등, 
2014; Slot 등, 2019),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과도 연관

된다(Markova 등, 2017). A군은 CERAD-K의 사전 점수

와 사후 점수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SMCQ 점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어, 주관적 기억감퇴에 효

과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주관적 기억감퇴와 

객관적 인지기능저하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 

Youn(2003)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치매의 초기 징

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기억감퇴 등과 같은 주

관적 인지에 대한 관찰도 중요할 것이다(Amariglio, 
2013; Koppara 등, 2013). A군은 대상자 중 인지가 상대

적으로 양호하고 인지적 감퇴를 통찰(insight)할 수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주관적 기억감퇴가 완화되었

다는 것은 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브레인 트레이닝 키트 프로그램이 노인의 

인지기능, 주관적 기억감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았다. 커뮤니티케어 정책으로 인지저하가 있는 노인

들이 집에서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진행을 늦추기 위해 

방문형 인지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본 연구

에서 실시한 브레인 트레이닝 키트 프로그램은 다양한 

인지요소에 대해 교구로 다감각적으로 자극할 수 있고, 
노인의 인지수준과 선호도에 맞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브레인 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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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 프로그램은 CIST 10점 미만으로 가장 인지적 수준

이 낮은 노인에게는 우울감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19점 수준의 노인에게는 인지기능 향상의 

효과, CIST 20~30점으로 인지저하가 가장 적은 노인에

게는 주관적 기억감퇴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나이와 성별 외에 교육 수준, 소

득 수준 등 인지활동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

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브레인 트레이닝 키트가 노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검증

한 첫 연구로서 의미가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인지수준의 관련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치매노인의 증가와 더불어 커뮤니티 케어가 확산됨에 

따라 방문형 인지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타당성 있는 방문형 인지활동프로그램이 필요하여, 
㈜대교뉴이프에서 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자문을 받아 

브레인 트레이닝 키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

에서 그 효과를 검증한 결과, 노인의 CIST 점수에 따라 

인지, 주관적 기억감퇴, 우울감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

다. 추후 더 많은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적 수준에 따른 

효과를 다양한 측면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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